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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포의 

탄생 

김성판목사 

모든샤람이 호적하러 각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렬라 

나샤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 

여 베들레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간정흔한마리아와함 

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 

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6거가 있 

을그때에해산할날이차서 7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 

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 

을곳이없음이러라” 

(녹 2: 1 ~ 7) 

두가지관점 

크리스마스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단연코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 

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가장 위대한 이야기 
의 첫 부분을 장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복음 

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 그 

것은 놀라운 새 인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하여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두 가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고 동시에 인간의 관점에서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성정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리 \ 

스도의 탄생을 조화롭게 설명히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옹전히 이해할수있고감사할수있습니다. 

하나님의관점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 

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싹도의 탄생을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의 맨 처음 두 구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꽤초에 말씀이 계 

시니라이 말씀이 하나님과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곧하나님이시니 

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1:1,2). 여기에서 말씀’ 은 
그리스도를 가리겁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시간이 존재하기 이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구별된 

분이셨고 그 본제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 

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었던 진리입니다. ‘베들레햄 에브 

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 

서 내게로나올것이라그의 근본은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인간의관점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막 

역한 친구요 동료였던 자랑을 받는 의원’ (골 4:14) 누가입니다. 누가 
가 세심하게 조사해보고 기록한 그리스도의 탄생 기록은 성령의 인도 

를 따라 기록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해 줍 
니다. ‘찌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 

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녹 2:1,2).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ηf지 로마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레뇨는 주전 4년부터 주후 1년까지， 

주후 6년부터 10년까지 수리아의 총독으로 연임했던 인물임이 확실합 
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위의 두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 결코 아닙 

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았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배경 

가이사 아구스도가 공포하고 구레뇨가 실시한 인구 조사 때문에 요 
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 유대에 있는 

베들레햄이라는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이미 마리아는 임신 9 
개월 중이었으나 정부 정책은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6절) 할 수 없이 나귀를 타고 136 킬로미 
터를 여행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만삭된 봄으로 그렇게 여행한다는 

것은 몽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베들레햄이라고 불 

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은 인구 조사를 위 
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로 붐시 붐비고 있었고， 여관은 벌써 객실이 다 

~ 차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미구간을 보여 주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거기에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되 

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불편한 나 
귀의 등에서 내려 부드러운 건초 더미 위에 누울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진통이 오는 간격이 짧L아지면서 마리아의 고통은 심해졌고， 요셉은 

잘 챔보라고 마리o}를 격려했습니다. 진통이 극도에 다다르고 

배에 힘을 주는 일이 더 힘들어졌을 때 아기 예수의 머리가 조금씩 보 

이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어깨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 
들이 처녀 마리이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내 메시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갓난아기의 숨소리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셉은 아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었고 깨끗한 천에 싸 
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한 세상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성령의 역시를 통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 

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마침내 세싱에 오셨 
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이로움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 

실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 것이니 마땅히 천군 천λ까 마구간에 기득 

내려와 그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을 불러야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 것이니 마땅히 대제사장들과 왕들과 고관대작들이 그곳에 
찾아와 그의 탄생을 축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구간 안에서는 가축 

들만 요셉과 마리아 곁을 지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날 밤， 

하늘로부터 임한 기쁜 소식이 베들레햄 근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에게 임했고， 하늘에는 크고 잔란한 별이 떠올라 동방의 박시들을 베 

들레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들레햄은 정적에 휩싸여 있 

었습니다. 메시야는 세상이 태만함 가운데 깊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밤에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탄생의의미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 

하여 어떤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예수 그리 
스도를 모실 장쇼카 마련되어 있습니깨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고 경 

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옮에 모셔 들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근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 
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 

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샤’(빌 2:6~9) .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해 놓은 성경의 이 모 

든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어떤 신성을 가지셨고， 또 이 땅 

에서는 어떤 인성을 가지고 계셨는지 날1히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8 
장 9절에는 디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에수 그리스도 

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회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복음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겸손에 대한 확실한 

설명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제홀하지 아니 

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 

는없으시니라그러므로우리가긍흘하심을받고때를따라돕는은혜 

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16). 

그리스도를바라보자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고 신령한 방 

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성경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 

한 기록과 인간의 관점(역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한 
기록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대부 

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옹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 때문에 흥분하고 선물 교환 때문에 흥분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메시야 

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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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rmon for next week I 

BIRTH OF 
CHRIST 

‘ .. 13JAnd all were 

proceeding to register for 

the census, everyone to his 

own city. (4JAnd Joseph also 

went up from Galilee, from 

the ciη of Nazareth, to 

Judea, to the city of David, 

which is called Bethlehem, 

because he was of the 

house and family of David, 

(5Jin order to registe r, along 

withMaη'， who was 

engaged to him, and was 

with child. (6JAnd it came 

about that while they were 

there, the days were 

completed for her to give 

birth. (7J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LUKE 2:1-7) 

주민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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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mas stories. The f떠avoαr끼따ites are usu떠j떠a허메lIy the birth 

O아f Cαh비l rJ S앙t，’ Santa C디laus’ and the three wise men. The stoαr마 V 
that holds the most meaning is the birth of Christ. This.story 

is actually the first chapter in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It’s 
the beginning of God’s good news. It’s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It’s the start of a wonderful new humanity. 

The amazing thing about this story is that it has two 

vlewp이 nts. The Bible offers both a divine and human 

account of the birth of Christ . It gives us matching 

descriptions so that we can more f비 Iy understand and 

appreciate God's grace. 

Today’s Bible verses portray the human side of Christ’s 

birth, but before we look at them, let’s briefly overview the 

divine side. The Book of John, perhaps best, illustrates the 

divine side of Christ’s birth . Its opening verses tell u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w. 

1&2). The “ Word" is Christ. In these verses, Christ is said to 

have been already in existence with God before time began 
He is said to be with God, in communion with and yet distinct 

from Him, and to be God, identical in essence v.vith Him 

John further states, “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çm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미 1 of grace and truth"(v. 14). The 

Word becoming flesh is not limited to the New T estament, 

but foretold in the Old Testament , "But as for you , 

Bethlehem Ephrathah,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One will go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His goings forth are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Mi . 5:2) . God's people were aware that the 

Messiah, Jesus Christ, would come from Bethlehem 

The human side of Christ’s birth was written by Luke, the 

"beloved physician"(Col. 4:14). close friend and companion 

of Pa미， who was probably the only Gentile author of any paπ 

of the New Testament. His carefully researched and well­

documented narrative of the birth of Christ, written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nstructs us in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that event " Now in those days a decree went 

out from Caesar Augustus, that a census be taken of all the 

inhabited earth. This was the first census taken while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w. 1&2). Caesar Augustus 
was the Roman r비er who reigned from 27 B.C. to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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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didn’t complain . She was happy to be off the donkey, 

laying down on soft hay. This poor little Jewish girl had to 

breathe and push for long hours through the contractions of 

labor . As her cries and moans intensified , Joseph 

encouraged her to endure. He prayed for her, and held her 
hand in love . He .knew the dangers of childbirth , 

remembering Rachel ’s death in delivering Benjamin. 

When the pain became most urgent, and the pushing more 

difficult, the baby Jesus' head appeared , and then His 

shoulders. The Son of God was about to be delivered 

through the Virgin Mary. Her body covered in sweat, her 

strength diminished, the Virgin Mary gave one last push, and 

as the fluids and blood flowed out from between her legs, 

finally the Messiah had arrived. Joseph had a wooden bucket 

of water ready to cleanse the infant. He picked Him up, and 

quickly washed out his eyes, ears, and nose. He cleared His 

mouth, and rubbed His body. Then the breath and cries of a 

healthy baby came forth . Gently holding the tiny, squirming 

newborn. he cut and tied the umbilical cord ‘ He washed Him 

some more and wrapped Him in cloths, placing Him on 

Mary’s chest while He disposed of the afterbirth. 

The most High came to the most low through the workings 

of the Holy Spirit. Mary soothingly placed her baby beside 
her in a manger, watching Him as she laid down to rest her 

body. The baby began to wiggle His head, trying to find His 

mother’s breast for nourishment. . Joseph and Mary looked 

on in amazement, knowing that the light of the world had 

finally come to this earth . The King of Kings had traveled a 

long distance. He had come into the life of humanity, and His 

t ired, small human body forced Him to sleep. His room 

sho비d have been filled with the singing of angels, but only 

the flies made noise. In that room, the high priests, kings, 

and noble officials should have been present, but only the 

barn animals kept Mary and Joseph company. That night, the 

good news from heaven came to nearby shepherds, and the 

brilliant star from heaven led the Gentile wise men, but the 

little town of Bethlehem was quiet. The Messiah came into a 

silent night, as the world deeply slept in neglect.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 where is your heart for 

Jesus Christ? Do you have room for Him in your house? Do 

you welcome Him into your life with praise and worship? 

The epitome of humility is the birth of Christ, “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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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치 션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우엇일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어린시절부터 갖고 있던 해묵은 

궁금증입니다. 몇몇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주 성경공부 시간에 배운 내용이 나름대로 

의해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그목적에 의해 창조된 세상을하나님께서는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하나 

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사람은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자순종의 상정인 선악과를 먹었 

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본분과 관계를 깨버 린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담을 원망C?)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아담 

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단지 거짓말하는 것 ， 친구를 미워하는 것 퉁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 중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고 있는가7’하는 물음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던 그 책망 

이 오늘날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잊어버리고 산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고 있으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민망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가 믿음을 갖는 것， 성령님이 내 맘에 들어오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매일 매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 

습니다. 

주 동 진 (대학부 1학년) 

20 섭 a느 차느(로 lo:13} 
누구든지 추의 01틈슬 .:.r;::;.. 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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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차1~ ’ 

2~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 
혈설穩후좋좌 입니다 단지 그의 이뚫 구하기만 하면 됩 
뚫 그러변 하나니 。 o 리를 구원해주랜다 뮤듣감뚫 ￡홀훌 
님르는한구원도짧켈싣좋융팔;리캅깅짧님의 구원이 얼마 
찮앓靈앓싫꿇고 있습니다 순진랜’밥뿔魔싫깅 
료풍$갤d능鐵룹f4靈1혈편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낀e. 1 '--' 

충혐 젊은Dl들이 말하는 
않어서 &2;:.에 O 

~‘에 좋 
강성 현(대학부팀장) 

언젠가 한방송에서 몸이 불편해서 걷기 힘든어린아이가나온것을본적이 있 

다. 하체에 힘이 없어서 두 팔로 몸을 끌면서 기어다니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그 

아이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높이 3센티미터 정도의 문턱이 

었다. 그 문턱을 넘는데， 수 분을 자신의 몸과 사투를 벌려야 한다. 가까스로 넘고 나 

면 아이는 지친 한숨을 몰아쉬며 자랑스러워 한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안타까 

운 마음으로 아이를 격려해 준다. 아이에게 문턱을 넘는 일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줄곧 성장의 지표였을 것이다. 

어느 해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2애3년을 시작했다. 

대학부 팀장으로 섬기면서 ， 성장하기 위해 엄청난 성장통과 기회비용을 치루어야 했 
던 시간들이 기억 속에 스쳐간다. 힘들고 지루한 시간들이었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기간이었음에도 난 그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다른 이들보다 계 
산하기 좋아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일들만 하려고 하는 나이기에， 올 한해는 더더욱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동시에 성장할수 있는기회이기도했다. 

리더의 자리는 나보다는 공동체가 먼저이고， 나보다는 다른 이들이 먼저인 자리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에게 그런 자리를 허락하셨다. 스스로 

의 모순을 경험하면서도 말씀을 나누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삶을 살 

면서도 옳은 것을 말해야하는 괴리 속에서 방황하면서도， 그래도 맘대로 삶을 흐트리 

지 못하고 스스로를 굴복시켜가면서 살아야 했던 시간이었다.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 

백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다녀온 단기선교는 내게 뭇깊은 시간이었다. 사역하는 것 

이 쉽지 않으면서도 동역자들이 있어서 세워주고， 격려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복 

음을 전하는 즐거웅을 누릴 수 있었고， 그러한 사역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향한 예수님의 뱀을느끼면서 

선교기간 내내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다. 

바쁘고치열했던시간이 지나고어느새 한해를마무리하는자리에서 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숱한 과제들을 남겨 놓았지만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으로 일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 힘겹지만 올해도 신앙의 문턱 3센티미터를 넘어가게 되 

는 것 같다. 그렇게 매년 넘어서는 문턱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소망하 

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본다 .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 

고 피를 흘리게 하셨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 

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죄인이고 도저히 용서 받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시 

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받을수밖에 없는존재이지만하나님의 넓고큰사랑으로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 

이의 막힌 담을 헐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의해서 
만 가농하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 치욕적인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누릴 영광을 버 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놀랍고도 기쁜 사건이다. 십자가에 달리 
신 예수님으로인해 우리에게는소망이 있다. 우리의 죄가모두용서되었으므로하나 

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 

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 받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 

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뭇을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 

수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 

원하시기 위해 피 값을 치루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진정으로 기쁜 삶 

을 살 수 있다. 비록 연약하여서 죄를 다시 짓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 

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시 용서 

된다.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 

게 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 

야 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젊어지라고 맡기신 일이 어 렵고 험하게 보여도 그 일을 기 

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예수님을 믿고 의지 
하기 때문이다 

서벤자민(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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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화)-11월 2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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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화)-11월 2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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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급한 마음을품고 있는사람이 있을깨 

대답은분명히다. 그런사람은서%에 단한사람도 없다. 사도행전을 읽다보면， 하 

나님께서 얼u빠 급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 사역을추진해 나7씨는지를 볼 수 

있다 예를들어， 다음구절을유심히 읽어보자. ‘대제사장과그와함께 있는사람 

즉λ}두개인의 당파가다 D념어l 시기가7탑}여 일어나서 사도들을잡ò}다가옥 

에 가두었더니 주의시자가빔에 옥문을 열고꿀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동l라빼 저희가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 팽5:17~21).복음을전빡가체포되어옥에갇힌사도들을빡님 

께서 기적적인방법으로탈옥시키셨다는말씀이다 

여기만보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생각하며 그냥 넘어갈수 있다. 하지만뒤의 

내용을보면， 이것이 예사로운일이 아님을알수 있다. 왜냐하면사도들은다시 붙 

잡혀 오게 되고 이번에는 석방되기 때문이디{40젤.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모르 

셨을 리가 없다. 그러니 λ}도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석방될 때까l 기다려서 그 

들이 석방된 다옴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래봐야하루치이가아 

닌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음 날째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밤혐1 궐을 탈 

옥시키셨다. 그리고새벽에 성전에서 쟁명의 말씀을전하게 히셨다. 위의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어l는 비시시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그렇지. 하나님께서 복음 

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급하게 역λ녀씨 않으실 리가 없지 라는생각에서 나오는 

뿜어었다 그러나한참동안 이 말씀을묵싱하노라니 웃음은λ}라지고심한부끄 

러움이 밀려들었다 영혼을구원하는 일에 대한하나님의 급한 미음이 내 자신에 

게 부족함을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전묘↓선교 사역에 죠써하면서도 얼 

마나 여유를 부리는개 여러 가지 핑계와구실을갖다대면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나중으로 미룰 때가많지 않은가! 그러나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있어 

야 하리라. 새벽에 성전에 모여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구원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탈옥시킨하나님의 급한그마음.01 ...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처럼 선교에 나갈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걷혀 있을수도 있다. 언어 실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가정에 매여 있고，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낼 수도 없으며， 복음을 전할 담력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역에 참여할생각을0에 포짜고 있을지도모른다. 그러 

나 설령 그러한 쟁뿜들ó1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포기째 말자.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을기적적인 방법으로풀어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므로포 

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영혼을구원하는 일에 급하신 미음을품고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자. 우리를가두고 있는 이 옥문을주의 능력으로 열어주시고복 

음을들어야할시람훨l게우리를보내어주소서.그탬게 갱명의말씀을전하 

게 5남서.아맨 

먼저 중국에 대해 알아 보자. 중국은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960만 평방키로미터의 넓은 국토를 확보하고 있고， 인구도 13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5분 1 
을 차지한다. 자국의 장점을 강조한 교육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 

느 나라든지 동일하겠지만 중국은 그것이 더 강하다. 흔히 말하는 중화사상이 잠재 의식 속에 

깔려 있고， 그들의 삶에서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중화사상은 자신들의 울타리 밖은 모두 야만 

인으로 간주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다. 중국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다. 유교학자들은 

“우리는 공자와 함께 지옥에는 가도 너희들의 예수와 함께 천당에는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한다. 

기독교를 서양종교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공식적인 교육은 진화론과 유물론이었다. 그리고 큰 나라를 통일 

된 국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가주의를 주입시키려고 했다. 또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 

서 평퉁분배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산력이 약화되었다. 그로 인해 가난하게 되 

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소평이 중국만의 독특한 사회주의건설이라는 방침으로 시장 경제 

를 도입함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현 시대의 중국인들은 공산주의 

에 대해 회의를 느끼 며 경제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금전만능주의 

사상이 중국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긍지 ， 국가주의에서 나 

오는 잘못된 애국심( ‘공산당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이다’ 라는 사상) 유교 사상으로 인한 잘못 

된 기복주의， 불교의 운명론적 사상도 팽배하다.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로 발생한 인본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려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창조주 히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 , 즉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한다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중국인 성도 한 분을 소개한다. ‘차이젠홍’ 성도는 2001년에 중국 

사천성에서 한국으로 입국했고한달후부터 충현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중국에 있을 때는복 

음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 

의 죄를 대신 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몸이 약하고 이국 생활 

에 힘들 때도 있지만 장차 들어갈 진정한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면 잠시뿐인 이 땅의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한국으로 함께 온 통생 ‘차이젠융’ 과 ‘차이젠리’ 를 전도 

하여 교회로 인도했고， 교회에 가장 잘 출석하는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변화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 령께서 맺은 천국 열매임을 학신한다. 

‘신교우/원희 망점으로 인하여 국가명은 맑히지 않습니다 

J..f.도뺑전융 육~c#f며 9 
사도들으l 탈옥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언어문제， 취 

업문제， 송금문제， 임금체불문제 ， 체류자격수속문제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한국인들이나 한국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대다수가 한 

국에 있는 동안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달고 살다 보니 자신에 대한 정체감에 큰 문제가 생기 

게 되었다.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받게 되는 정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도 마 

음을 잘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들과 7-}주 전화 통화하고 토요일과 주일저녁예 

배 후에는 심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특별한 어려움에 봉착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언 

제든지 시간을 내려고 한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 

부분이지만 이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복음을 수용 

할 수 있는 옥토로 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들의 

현실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도웅은 십자가 복음 전달의 접촉점일 뿐이 

다. 현실적인 도움이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 

다. 사역의 목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세 

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상의 문화와 타락한 인 

간의 본성에서 형성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하나 

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들이 천국 

일꾼으로 성장하여 중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하 

는일에크게 쓰임 받을것을바라보면서 
오시몬 (외선부 중국팀 간새 

이태복 목^K편집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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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이슬람 식의 하냐님으로 예수님을 이슬람 식의 선지자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또한 성정보다 코란규란 이슬람의 경전으로 모하메드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저l자들이 적은 글)의 권외를 그 

우외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슬람 식의 하나님 이슬람 식의 예수님이란 무엇일까? 또한 이들의 경전인 코란은 어떤 것일 

까? 

이슬람에서의 하나님은 ‘알라 로 통한다. 간혹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슬람의 ‘알라’ 와 기독교의 하나님’ 을 동일한 분 

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진정으로 사랑 

하시는 분이지만， 이슬람에서의 알라는 피조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참으로 냉담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의 개념 안에서 이해할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하나님의 큰사랑은그들의 ‘알라라는개념 

안에서 제한되어 이해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광대하시며 지극히 개인적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 

디다고생각하는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오직 너회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원하 

시느니라!' (벤후 3:9) , 

무슬림들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음의 권세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선지자’ 로만 생각한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 

정한다. 코란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 

도되심을 부정하는 이슬람은 구원의 근거를 믿음이 아닌 믿음과 행위(이슬람 분파마다 다름)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그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회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 

려 함이라!' (요일 5:13),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엠 2:에. 

이슬람의 경전인 묘란은 성경이 쓰여진 500년 뒤에 모하메드의 제지들에 의해 쓰여졌다. 무슬림들은 코란이 성경보다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정확한 다시 밀}해 ‘완성된’ 경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란은 다음과 같이 밀F하고 있다. “선 

지자들과 예수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들은 알라 신으로부터 왔으며 코란은 성경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냈다’ 여기서 우리는 코 

란이 성경을 ‘확증’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지 부족한 성경을 ‘완성’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란에서는 
‘하나님은 그대에게 이전에 계시된 것을 진리로 확증하면서 계시를 내리셨도다. 또한 모세에게 율법을， 예수에게 복음을 내려 

인류의 지침으로 하셨으며끼수라 2:88)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묘란 다른 곳곳 

에서 이와 상치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이는 ‘모순’ 이 아닌가?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 

치의 오차가 있을 수 없다. 진리는 변할 수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덤후 3:16) ,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무슬림은 ‘회개’ (특히 우상숭배에 대해)를 한 

후， 알라외에 다른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는그의 사자라는것을 ‘시인’한다. 개인의 구원은부활의 날에 자신의 죄의 무게가 

선행의 무게와 얼마만큼 비교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아무런 확신 없 
이 살다가 죽는다. 이 때문에 이들은 ‘라마단(이슬람 월력)’ 기간 동안 전국에 가는 길을 얻기 위해 낮시간 동안 금식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부분적으로 자백하고， 죄악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며， 가난한 이들을 돌본다. 이는 이슬람이 종교적 인 행 

위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에게서 과연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이들의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무슬림들이 이 기간을 거 

룩히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무슬림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깨인적인 사랑’ 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믿음’ 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 

이다. 지금도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길 잃은 영혼을 향 
한 그분의 사랑이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김이 느껴지기를 소원한다. 

(선교위원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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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 

부어주신샤량때문애 

언도학실 것냐확신하니 

길이 때때로 어두워도 상관없으며 

값비싼 다pt ^I러ot 해도 상관없도다. 

배 영혼은주째붙들려 

주를 가까이 따르리이다. 

그리로 니아각는 최상의 길을 주께셔 0μ|며 

길의 협ξ밤도 주께셔 다 야시네. 

주의 인도를 겸손히 따르며 

주님을 간절히 샤모하리니 

배 하냐님이시여 

주는 땅에셔 날마다 내 영광이시며 

하늘어l셔 내 위대한 상급이시냐이다 

~ 6웰 /냐엘. 은램l 긍삭하며 1 (도하1 ( 위해 따로 시깐응 하루 Lff었다 、
Lff까 추닝으/ 엘을 감당향 때 하나닝11i(서 복응 주시고 인도안시 1 (흘 lf구하1 ( 위 

해서였다 주넘11i(서 그 켈골을 내꺼l 향안시L 그 빗얀 영궁으/ 광채를 Lff꺼/ 보 
여주셨으며 하느 소유10 ( Lff o/-요어l 이어다 하시마 요서이 타 치나까도로 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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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보1 (도를 항 수 있도록 힘응 추였고， 맏응 없는 선듀틀응 우l하여 ￡l있꺼( 1 (도 
항 수 있도록 해수셨다 밤。 I 깊어 당수록 수닝은 더 놀랍꺼( 1 (도 속에 장。「요 
셔다 이처에느 이러 1 (보요 누려보 서이 어려다 수'?:f o( ~.t.J'- 부N매~ o:f호득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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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을 위안여 온옹o ( 땅으료 폭 성을 성도료 힘써 1 (도릉 했다 。「， 사랑의 수 
닝은 붕”강한 영혼틀을 우I하여 피땀을 흘러셨는데! 그서 소급밖에 되지 않는 [당 
을 홀링뿐인 Lff 자신。 l 부끄러웠타 L~논 그틀어/꺼/ 더 큰 공흉을 베풍어 주십사 
하고 안나닝깨( 1 (도했다 모든 l{도흘 마치교 수닝의 사랑과 은혀/릉 느11 (띠 잠 

자리어l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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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79 박일화 1 청년2부 1391 최정원 10 청년2부 1403 최문회 19 대학부 한성은(19) 

1380 정은하 3 청년1부 나순애 (5) 1392 권순흥 10 청년2부 1404 최형민 19 대학부 

1381 정은미 5 청년l부 나순애 (5) 1393 이서운 10 소망부 박애희(10) 1405 위보라 19 대학부 오준분(8) 

1382 서인숙 6 청년2부 남상겸 (6) 1394 김종섭 15 장년2부 윤정옥(15) 1406 이지혜 19 청년1부 정부희(9) 

1383 서혜숙 6 장년1부 남상겸(6) 1395 김정훈 16 청년2부 김남회(8) 1407 이재승 1 청년1부 

1384 김송영 6 장년1부 최정옥(6) 1396 이미숙 16 청년2부 김남희(8) 1408 박진아 19 청년1부 구자웅(6) 

1385 이해숙 6 장년1부 양옥자(6) 1397 김기범 17 청년2부 조규하(9) 1409 이랑랑 19 청년1부 김린도(19) 

1386 양성회 6 청년1부 양옥자(6) 1398 안태열 18 장년2부 노영한(3) 1410 전숙분 19 청년1부 한용택(6) 

1387 강진철 7 청년2부 주낙진(10) 1399 한현아 15 고동부 구재완(2) 1411 오진만 19 갱년2부 윤효남(2) 

1388 김홍섭 7 청년2부 김희선(1) 1400 배은정 19 대학부 1412 하정아 19 청년2부 이수자(11 ) 

1389 정미선 7 청년2부 김희선 (1) 1401 이은혜 19 대학부 1413 이상훈 19 청년2부 이수자(11) 

1390 신통춘 8 장년1부 이기왼7) 1402 이용선 19 대학부 김용현(J) 

영k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v 교구 t뻐l서 암반여l수닝 v 
애7 ~ 섭1. 1-7 ~층 갯 때 ... 

“기상， 일어나세요! 공주님들1" 주일아침， 남편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크게 울린 

다. 벌써 1부 예배를드리고온모양이다. 나혼자교회에 다니며 불교인 시댁과남 

편의 핍박에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낸 지난 10년의 세월이 스쳐간다. 

이제 남편은 6개월의 새가족부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된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복음 

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던 남편이 이제는주일 아침이변 제일 먼저 주님께 달려 가 

고 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신 주님 

의 사랑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하지만 초신자인 남편은 주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사 

이 에서 흔들릴 때도 많이 있다. 그 때마다 나 자신도 그런 남편과 함께 주님께 나아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깨 

달을수 있는은혜의 시간을주셨다 금요집회 중찬양을통해서였다. 

ß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개그 긍흉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옴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냐의 맘에 큰 고통 샤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71쁨 영원하도다" þ 

이 찬송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거늘 입술로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 

아야한다고하면서 정작나자신은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구나! 오늘도 나의 기도는 계속된 

다. 
‘주님! 저희 가정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 

아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자라가도록 도와주세요. ’ 
김 은자 (집사， 1 교구) 

$ 다음주을l 흔한 ••••• 

120장 “오 베플레뺨 작은 골” 

작시자 필립스 부룩스(Phillips Brooks , 1835-1893)박사는 미국 보스톤에서 태어나 

성공회 신학교를 마쳤고 1859년 성직 안수를 받았다 그는 하버드대학 교수로 설교 

자로 여러번 초빙되었으나 거절하고 교회의 고위 성직도 뿌리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 

에 전념하였다. 200편 이상의 많은 찬송가를 외우고 있던 그는 설교에 자주 찬송을 

인용하였다. 이 가사는 1868년에 쓴 크리스마스 찬송가로 성지를 방문했을 때 받은 

깊은 영감을 시로 옮겨 놓은 것이다. 

작곡자는 루이스 헨리 레드너 (Lewis Heruy Redner, 1831-1908)인데 주일학교 부 
장이며 오르가니스트였다. 그는 부룩스 주교로부터 이 시에 붙일 곡을 부탁받았지 

만 악상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l 아름다운 찬송 

을 들어 주었고 그는 즉시 그 멜로디를 곡으로 옮겼다. 
1질 오 버/들레힘l 적띈 골 너 고요히 ε든 마을이여 꿈 꿀 겨를도 없이 깊이 ￡든 

네 위로 별들만 조용히 반짝이누나 깨어라 영원한 빛이 네 어두운 거리에서 

빛을 발하시나니 모든 세대의 소g보f 두려움이 오늘밤 너에게서 이루어졌도다 

2절 ’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나심이니 사람들 즘든 사이 

천시들은 하늘에 모여 플라운 사랑으로 아기 예수 지키네 오 아증l 볕들이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큰 소리로 선묘하라 왕이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끄 

땅에 사는 시람들에게는 화핑을 전하라 

3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조용히 기이한 전물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처럼 하늘의 복락을 인간에꺼/ 주시도/ 조용히 주시네 

죄악 가득 찬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나 

온유한 심렁 가진 이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 영접하네 

4절 베들레함에 나신 거룩한 아기여 구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의 죄 몰아내시끄 맘속에 임하소서 오늘 우리 안에도 잉하소서 

성탄을 알리는 전사들이 기쁜 소식 전함을 우리 귀로 듣나니 

아 우리에게 오시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임마누얼l 우리 주시여 아멘 

‘01 찬승기 가시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충현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깅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효택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찬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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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응 천국 훌 " 루 는 ~ I힘|들 

계속되는 경기 침체는 가난한 서민들이 대부분인 에바다부 식구들에게 물질적으 

로많은어려웅을주고 있다 그중에는신용불량 실업 등의 여러 문제들로인해 해 

결의 실마리가 쉽게 보이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매 주일 만나는 에바다부 식 

구들의 모습은 늘 환하고 즐거운 천국의 모습이다. 

한 집사님은 아파트를 돌며 빵을 구워 팔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은 싱글벙 

글이다. 그래서 그곳 아파트 주민이라면 모두 그를 알고 있다. 이 집사님의 환한 모습 

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한 초등학생은 학교신문에 아저씨를 존경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 

리기도했다. 

에바다부 학생반 성가대원인 어떤 학생이 있다. 그의 해맑고 순수한 모습은 천사 

와 같다. 그는 매 주 미소지으며 손짓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이 모습을 보며 많은 건 

청인 선생님들은 눈시울을 붉힌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며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 

을발견하기 때문이다. 

의정부， 전곡에서 버스 · 기차 · 전철을 갈아타며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 
하시는 노인들도 계신다.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아침 5시에는 일어나 

서 준비를 하여야 제 시간에 맞출 수 있다. 그러나 불평 한번 없다. 누구보다 일찍 교 

회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면 그냥 즐거워 서로 손을 맞잡고 어린아이처 

럼부둥켜안는다. 

초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 한 성도가 있다. 이분은 청각장애인이면서 

영양실조로 인해 시력이 나빠져서 각막이식수술을 받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동회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산다. 이분은 언제나 기쁨에 겨워 

눈물부터 흘린다. 수솔을 받은 후에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기뻐서 눈물을 흘리다가 

재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 언젠가 폐병을 주워 마련한 돈으로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 

하신다며 음료수를사오신 적이 있었는데 차마마시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 

사절에도 어김없이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꽂았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란 무엇일까? 기쁘고 좋은 때만이 아니 

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과 역경 중에 있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것01 아닐까? 이러한 감사야말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기뻐 

할 수 있는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 

님의은혜때문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 

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합 3:17-18). 
변 창 대 (집사， 에바다부 교사) 

저110"강교사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돌볼 것을 세 번이나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 

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그 말씀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뭇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뭇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히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벤 

전 5:2~3). 주님은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 

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하길 기다리십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인격으 

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배워서 아이들을 

인격으로 진실되게 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사랑과 진실합의 실체를 알고 있습 

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핍박히는 것에 앞장 섰었지만 ;오히려 긍훌을 입었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 

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앞에서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 

서 우리에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훌을 입은 까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 

심이니라~(덤전 1:16).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꾸며진 모습을 보여 주 
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 놓고 은혜를 구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양무리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쩨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 

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로 

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 

랑을 더욱 깨달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구하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 

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 2:16). 
(황대원기재 

‘한젤홈 더’ 

예수님께서는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 

리떡다섯 개로오천 명이 넘는사람을먹이신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하 

나님께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까”라고 기도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웅답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기 

도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예 

수님이 기도하시다 내려오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예수님 

손송 이 (소년부) 

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세 번이나 반복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마귀가온갖꾀를내어 교회 못가게 하고집안이 어려운 것도고난이다. 우리는 이 

런 고난을 두려워하며 오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있다. 예를 들어 청어를 잡는 어부가 청어를 잡아 돌아오면 청어가 다 

축쳐져 죽어 있다， 하지만 청어를 넣어 둔 어항에 상어를 함께 넣어 두면 청어가 언 

제나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싱싱항 채로 돌아올 수 있다. 상어가 고난이고 청어가 

우리들인 셈이다. 즉， 고난은 유익하다.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기도하게 되기 때 

문이다. 오직 기도만이 고난을 이길수 있는 힘을 준다. 예수님께서도 힘든 고난을 

극복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 받아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 

믿음의학교에서 

“달리다곰’r막 5쟁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동}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2절) . 
회당은각지역마다 예배드리는처소를말합니다. 회당장은그곳의 우두머리이며 

장로출신의 지당}였습니다. 야이로는 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 

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었습왜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 

리가 예수님을 에워쌍니다. 

그리고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25절) . “내가 그의 옷에 
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폼에 깨달 
으니라"(28-29절) . 그녀의 혈루병이 나았으면 문제가 해결 된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인사 

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받은 여인과의 인격적 만남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서 그녀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당시 혈루병은 문둥병과 같 

이 저주받은 병입니다. “ ...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34절) . 

이 말씀을하신 것은그녀가겪었던소외，고통가운데 있던그녀의 삶에 소망과평 
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지요. 이 장변을 보고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예약했는데 ... ’ 라고 생각하면서 혈루병 여인에 대한 미움과 예 
수님께 대한 섭섭함， 분노， 실망， 속상함 퉁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죽음으로 다 끝 

났으니 , 가서 장례나 치링}는 말이지요. 예수님께 더 이상 볼일이 없다는 뭇 아닌 
가요? 야이로는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시다 내 딸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 
내 기도는 왜 안들어 주시나요? 이젠 끝났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적은 없나요? 나에 
겐 끝이지만， 주님께선 그제야 시작하십니다. 좌절하고 털썩 주저앉은 자에게 “두려 

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의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믿기만 하 

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나를 향해 지니고 있었 

던 그 믿음， 그것을 계속하여 지니라는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 

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 .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 
라사대 달리다궁하시니 ... 소녀가곧 일어나서 걸으니" (40-42절) . 야이로의 딸이 소 

생한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서， 낙망과 좌절을 맛보게 하는 데 

에는 반드시 어떤 뭇과 계획이 있지요. ‘네가 급하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기다리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단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래서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서 슬퍼하게 놓아 두십니다. 우리가 처한 고통의 자리에 
서 주님을 바라보며 ，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 

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과 승리의 영광이듯， 사단이 주는 절망이 날 쓰러지게 

할 뿐이지 ， 우리의 끝은 세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일어나라”는주님의 음성을듣기를소망합니다. 
(권항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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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피쇼석 

모임 

권사 1 ， 2지회월례회 

일시 12월 3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홀 

2， 1교구태신자초정 모임 
일시 : 12월 7일(주일) 1μ4:00-칸15 :3 

징소 : 제2교육관 203호 

3 1 2교구태신자초정집회 

일시 :11월 30일(주일) 20:00 

장소:복지관지하 2충 

별 서| 

황아영 성도 최규태 집사의 장모， 문효순 
집사의 모친， 1교구/22일 별세 ， 24일 장례 

2 한기만 성도 17교구 정든구떼 23일 별세， 
25일장례 

3 김난심 성도 신선채 집사의 모친， 이인숙 
집사의 시모， 8교구 강변우성구역/ 24일 별 
세 ， 26일장례 

호
 』

껴
 를 

1 ， 0 1성용 권구자희 타교목사의 아들)과 강 

크리스틴 앙(강현삼 성도， 김정자 집사의 
딸， 15교구)/ 12월 6일(토) 14:00 강남터미 
널 웨딩흘 ft 34η-5뼈 

2, 김호성 권김기평 성도， 박태옥 성도의 아 
들， 1교구)과 이미정 않이건규 집사， 이현 
분 집사의 딸) / 12월 6일(토) 15‘00 대한투 
자증권 3층 한마음흘 ft 3π1-7114 

• 음영실카머|라봉사자모집 

일 시 : 주일 및 수요 금요 예배 시 

장 소 : 본당 및 음영실 ('lJ' 562-4872) 

자 격 :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하실 분 

(예배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힘) 

초보자 7f능{자체교육 휘 

• 군복무중인 명제들에게 성탄선물을· 

군 전도회에서는 성탄의 기쁨을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 중 군에 복무 중인 형제들의 주소를 군 전도회에 비치 

된 앙식지에 기입하여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모집 

1. 모집부문 인쇄실 경비직 

기도원식당 

세례교인 

자밀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타교인) 

2. 자 격 

3. 제출서류 

4. 서류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사무국 

'lJ' 552- 8200 

3*t*; 흥행-쇠 

12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뼈뼈및징회맨l]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 00 본당 

주일 예 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l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 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l 오전11:00 11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땅 

월 。금| 주일예배 (장뢰 찬햄|배 수요예배 

II m rv V II 

7 최무길 김의철 정청길 남선우 김구형 조석구 이정숙 이 훈 

12 14 박덕양 김영길 이실호 바「차 e서 디 김단용 신선길 서화자 김정희 
21 이계인 김영달 김은호 배”추ι 시 「 권명옥 진홍용 곽기영 신진숙 
28 박홍규 이종석 최대원 노영한 조종환 엄필성 김연수 최영희 

구 분 시 간 장 소 구분 시 간 장 { 끼‘ 

영아부 
l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오후1 2:20 교육관 501호 
[] 오전10:50 

l 오전 9 :00 장년 1 부 오후1 2 :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 :30 교육관 407호 

유지부 
l 오전 9:00 

제2교육관 1충 장년 3 부 오후1 2:30 교육관 307호 
[]오전10 : 50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1 2: 1 5 갈릴 리 흘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신혼가정부 오후1 2: 1 5 교육관 204 ， 205호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사랑부 오전11 :00 복지관지하1충 

중둥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에바다부 오전 9 삐학생)!오후 lü1(성인) 교육관207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렬리훌， 베다니흘 

jL % 4닝- 오전 9 : 3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훌 

대학부 토， 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청년 1 부 오전11:00 제 2교육관 4충 정신지체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j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니다， 
Simuttan없JS translaljons in 8빙 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r빙uage are available at 뼈 티evenO’ dock Worship 않fVice， 

and sri IIψ때n ，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r때onesan are 외soavai빼e at the α1e O’ clock Wαship set찌æ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 (월 2(화 3(수 4(목 5(금 6(토 7(주일 ) 

설교자/기도자 |고광환/이정우 | 위건량/최대환 | 김익환/변해수 | 정진호/한만교 | 김정수/최만우 | 장 훈/이수경 | 임현덕/정연희 

예배 담당안내 (12 /3- 12/7) 

날짜 여|배 예배전 찬앙 사 회 기도 설교 

12/3 수요 I 류병회 정옥남 무엇이 복이느냐?(막 8:22-26) 고광환목사 

12/3 수요11 정충신 김숙자 무엇이 보이느냐?(막 8:22-26) 고광환목사 

12/5 금요집회 특별찬양 (바리톤서준성/4교구/바이올린 김유정) 위건량 안창덕목사 

12/7 주일 I 안치원 최무길 그리스도의 탄생(녹 2: 1-7) 최종철 목사 

12/7 주일 II 그 어린주 예수 외/소프라노 김소연(할렐루야찬양대 솔로이스트) 김익환 김의철 그리스도의 탄생(녹 2:1-7) 방준영 목사 

12/7 주일 m 내 주님 입으신 그옷은 외/클라리넷 최호일(할렐루야오케스트라) 이종대 정청길 그리스도의 탄생(녹 2:1-7) 김성관목사 

12/7 주일 IV 곧오소서 임마누엘 외/바이올린 장연희(할렐루야오케스트라) 나광영 남선우 그리스도의 탄생(녹 2:1-7) 여국근 목사 

12/7 주일 V 내 주는살아 계시고 외/소프라노구자윤(멤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안창덕 김구형 그리스도의 탄생(녹 2:1-7) 여국근목사 

1ν7 주일찬양 고광환 조석구 떨며 즐거워할지어다(시 2:1-12) 이종대 목사 

제761호 

충현기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돼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 

서， 

딩 모든 교역자가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흔 

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 

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 

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 힘쓰711 하소서 .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햄l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 

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EL을 행}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수대a 

영옹선씩 

르얘't스t탱 

상싱녁 

섬·기·는 · 분·틀 I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λ‘마。님1 교구위원회 어 H따부 3교구 4교구 

기획위원 교구위원징 당회서기 때배위원 법인운영위원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안창덕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12교구 9교구 2교구 선교위원회 대학부 
I뻐교육위원정 짧2부정 진앙위원장 법인운영위원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고광환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조인제 김종구 8교구 11교구 7교구 15교구 1교구 
8교:찜 옹A써원징 봉A쩨원 옹Af위원 충헌기도원감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현덕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6교구 13교구 고등부 소년부 17교구 
김A뻐원 전도위원g 몽사위원 힐렐루O씬앙대징 깅A써원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이종석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중등2부 중등1부 18.교구 유년부 펀집국 
기획위원장 째정위원 건축위원징 예배부징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최생규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초등부 중등3부 5교구 14교구 16교구 

15교구징 행정위원징 때배위원장 칭년2부징 14.교구장 이재영 

황영일 한송규 김 영수 김환기 원웅철 10교구 
교육훈련부램 신흔l엠부장 11교구징 9교구장 제1교뽑원징 • 남전도사 이평희 (지교회)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 여전도사 딩회부서기 ~I랑인때부징 소밍부집 제2교얽|원징 17교구징 
정연희 신똥자 융인숙 한영준 김연식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O맨짧때징 새7팩부징 10교구징 진도위원 기벅밸때정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선교위원 에8때부징 13교램 A맴국장 예배위원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박찬섭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제1교육위원 징번1부장 3교구징 전도위원 얘배위원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정 
신상수 강철형 고체숭 김영은 이달옥 1 8.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옹A써원 1뻐구정 정년1부징 행정위원 재정위원 

장철환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진도위원 맨}부징 A템부징 실로잉진웹징 기획위원 · 전임독창자 김소연 
안석현 • 단기선교사 강기 엽 (스리 링케 
5교구정 • 협력선교사 허요셉 (01집퇴 


